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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지는 성장 피크론...美 10년 국채 연 1.4% 아래로 서울경제

세계 최대채권운용사인 핌코는 최근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지금의 상황을 "팬더믹과 재정/통화정책 지원, 성장률이 최고점'이라고 평가

떠힌 2분기 근원 인플레이션이 4% 가량으로 피크를 기록한 뒤 연말에는 3.5%, 내년에는 2.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P2P금융의 변신...부실∙사기 이미지 벗을까 비지니스워치

P2P금융사업자들은 '온투법' 시행에 발맞춰 이미지 쇄신과 함께 중금리 대출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 재차 피력

온투법은 P2P금융엄체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만들도록 규정

은행권, ESG경영에 사활...국책은행도 동참 글로벌이코노믹

은행권이 ESG 경영 강화하는 추세.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은행들은 ESG에 중점을 둔 경영계획 수립, 관련 보고서 발간 등을 하고 있는 중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속성장을 수출한다'는 비전 아래 ESG경영 로드맵 발표

'케이뱅크은행→케이뱅크' 사명변경 추진 더벨

케이뱅크가 공식 법인명을 '케이뱅크은행'에서 '케이뱅크'로 변경. 법인명과 브랜드명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

출범 당시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누적 고객수가 62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명에서 은행 명칭을 빼기로 결정

미니보험시장, 핀테크 탓에 변질 우려…미끼상품 난립하나 뉴데일리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수요조사에 대부분 핀테크 업체들 신청

미니보험 판매시 수익창출 사실상 불가능… 플랫폼 마케팅 주목적

지배구조 격랑 '캐롯손보' 유증 이후 주력 사업 강화 전망은 CEOSCORE Daily

캐롯손보 유증에 SKT 손떼… 자회사 티맵모빌리티 전담

출범 이후 적자 행진… 신사업 강화 효과 "글쎄"

카카오 "초대형 IB 도전"… 카카오페이증권 상장 예고 헤럴드경제

MTS, 신용융자, 연금 자문까지… 자본 4조달성 방법은 IPO 뿐

보험도 차, 건강보험 진출 예고… 美레모네이드, 中중안보험 지향

KTB투자증권, 유진저축은행 지분 51% 확보… 최대주주 등극 뉴시스

KTB투자증권은 유진에스비홀딩스(유진저축은행 100% 대주주) 지분 90.1%를 취득하기로 결의

이 중 KTB투자증권이 취득할 지분은 51%, 나머지 39.1!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가 매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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